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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야구 시구설'에도 상한가…'젠슨 황 방한'  테마주 전락 우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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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타이베이=AP/뉴시스]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(CEO)가 27일(현지 시간)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대만 본사

'컨스텔레이션' 기공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. 2026.05.29.

[서울=뉴시스] 김경택 기자 =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(CEO) 방한 소식에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가 일종의 테마주 현상처

럼 과열 양상을 보이며 묻지마식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. 최근 코스피가 실적에 기반한 불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황

CEO의 방한에 따른 주가 과열이 펀더멘털 장세에 찬물을 끼얹거나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.

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LG그룹과 현대차그룹, 두산그룹, 네이버(NAVER)가 엔비디아의 '제2의깐부'로 거론되면서 일

제히 급등세를 나타냈다. 

엔비디아가 인공지능(AI) 반도체를 넘어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제조·모빌리티·로봇

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이들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.

실제 시장에서는 황 CEO의 방한과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 소식 만으로 관련 종목에 매수세가 대거 집중됐다. 

LG전자를 비롯해 LG전자우, LG헬로비전, 두산로보틱스 등이 상한가에 마감했고 LG씨엔에스(26.27%), NAVER(16.03%),

LG(13.10%), 두산(11.71%), 두산우(11.68%) LG우(11.08%) 등이 두 자리 수 상승률을 기록했다. 현대차도 장중 한때

8%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다.

젠슨 황 CEO는 대만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연례 인공지능(AI) 콘퍼런스 'GTC 타이베이 2026' 일정을 마친 뒤 오는 4일 밤 한



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. 황 CEO는 이번 방한 기간 최태원 SK그룹 회장, 구광모 LG그룹 회장,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,

박정원 두산그룹 회장,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인들과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.

문제는 이같은 급등세가 구체적인 계약이나 실적 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명 인사의 방문과 회동이라는 막연한 기대

감에 의존한 테마주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. 

특히 황 CEO가 두산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설 것이란 소문이 확산하면서 두산 주가에 불이 붙었다는 해석도 나왔다. 

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전형적인 '테마주 장세'로 보고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. 과거에도 유명 인사의 발언이

나 방한 소식, 확인되지 않은 협력설만으로 주가가 급등했다 실제 성과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급락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

이다.

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"시장은 이벤트를 좋아하지만 추세는 이벤트가 아니라 주문서가 만든다"며 "지난해 1차 회동 때 시

장이 산 것은 단순한 '치맥 사진'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"고 분석

했다.

김 연구원은 "이번 방한은 AI가 데이터센터를 넘어 공장, 자동차, 로봇, 가전 등으로 내려오는 '피지컬 AI와 플랫폼으로의 확

장'이라는 의미가 있다"면서 "따라서 이번 이벤트를 보는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. 누가 젠슨 황을 만나는지가 아니라, 누가 엔비

디아 생태계 안에서 반복 매출을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사진은 하루짜리 재료일 뿐"이라고 지적했다.

그는 또 "이벤트성 순환매는 전력, 냉각, 네트워크, 로봇으로 확산될 수 있지만 시장의 본류는 여전히 메모리"라며 "AI 투자가

커질수록 가장 먼저 부족해지고 가장 비싸지고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이 메모리다. 병목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를

사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mrkt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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